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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설맞이 성수 농산물 안전을 지킨다!

- 시민의 안전ᆞ안심 먹거리를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- 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(원장 권문주)에서 

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농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한 

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 성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

실시했다고 밝혔다. 

○ 이번 점검은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 

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실시됐으며,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

증가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대면 수거·검사도 병행하였다. 

○ 특히 설 명절에 소비가 늘어나는 채소류 54건, 과일류 26건, 버섯류 

11건, 견과종실류 2건, 향신식물 1건 등 총 94건의 농산물을 수거하여 

농약 잔류여부를 검사하였다. 검사 결과, 모든 농산물이 잔류농약 

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

것으로  확인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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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편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4,500여건의 

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으며, 이 중에서 기준을 초과한 

51건을 가려내어 1,071 kg을 압류·폐기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

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.

○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설, 추석 등 시기별로 소비량이 증가

하는 농산물의 집중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

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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